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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사이버먼데이 소비 사상 최대

달러 가치 지속 하락 … 돈 풀기 영향

미국 사이버먼데이 판매 규모가 사상 최대로 증가

한 것으로 집계됐다.

2일‘파이낸셜뉴스’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이었던 

사이버먼데이 하루 미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

지출한 규모가 108억 달러를 기록했다. 월마트와 타

깃, 아마존 같은 주요 유통업체들이 코로나19 속에 

매장에 혼잡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

할인 행사를 앞당겨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
됐다.

이날 구매의 37%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뤄졌다. 

가장 많이 구매된 시간으로는 미국 서부 기준 오후 

미국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

있다. 지난 2일 현재 2년8개월 

만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앉았

다.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

임 이후 팬데믹 위기에 대응해 

천문학적인 돈 풀기에 나설 수 

있어 달러 약세는 계속될 것이

라는 관측이 나온다.

3일‘이데일리’에 따르면 전

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

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

인덱스는 91.02를 나타냈다. 

장중 90.99까지 떨어졌다. 2018년 4월초 90대가 무

너진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. 올해 

고점인 3월20일(102.82)과 비교하면 8개월여 만에 

11.48% 내린 것이다.

달러화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해도 안전자산 매

력이 부상하며 가치가 급등했으나, 그 이후 재정·통

화당국의 돈 풀기로 급락했다.

7~11시로 전체 매출의 25%인 27억 달러가 온라인

으로 팔렸다.

그러나 전미유통연맹(NRF)는 지난 26일부터 30일

까지 대목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를 합쳐 제품을 구

매한 미국 소비자수가 1억8,600만 명으로 지난해 19

억9,000만 명에 비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

소비 액수도 362달러에서 312달러로 감소했다고 밝

혔다.

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주식시장, 주택시장이 활황

세에도 강제 퇴거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올해 

성탄절은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.

이날 장중 91선까지 깨진 건 

유동성이 더 풀릴 것이라는 관

측 때문이다. 전날 공화당과 민

주당의 초당파 의원들은 9,000

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책 

법안을 제안하며 협상 물꼬를 

텄다.

달러화는 추가 하락할 가능

성이 높다는 게 월가의 시각이

다. 달러인덱스가 90 아래로 내

리는 건 시간문제라는 의미다.

한편 지난 3일 기준 원·달러 환율은 장중 1100원

대 밑으로 내려갔다.

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·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

(1,100.8원)보다 0.7원 내린 1100.1원에 개장했다. 이

후 낙폭이 커져 1,098~1,099원선까지 떨어졌다. 이

는 지난 2018년 6월15일(1,097.7원) 이후 약 2년 6개

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.

OPEC+, 내년 1월
 50만 배럴 증산

석유수출국기구(OPEC) 플러스(+)가 다음달 원

유생산을 일평균 50만 배럴 늘리기로 결정했다. 증

산 규모는 지난 4월 합의안 수준의 1/4로 줄었다.

4일‘뉴스1’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, 러시아 

등 23개 산유국 연합체인 OPEC+는 전날 내년 1

월 한달 동안 일평균 5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결

정했다. 지난 4월 합의했던 일평균 증산규모 200만 

배럴의 1/4 수준이다. 

지난 4월 OPEC+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원유

수요 급감에 대응하며 대규모 감산을 결정했다. 당

시 합의안에 따르면 올 5~6월에는 일평균 970만 

배럴의 생산을 줄이되 이후 연말까지는 200만 배

럴 생산을 늘려 감산 규모를 770만 배럴, 내년 1~4

월에는 생산을 200만 배럴 늘려 감산 규모를 570

만 배럴에 맞추기로 했었다.

몇 주 전만 해도 시장에서는 OPEC+가 증산 일정

을 아예 내년 3월까지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

다. 하지만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난달 유

가가 큰 폭으로 뛰었고 산유국들은 증산 계획은 유

지하되 그 규모만 축소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

으로 보인다. 이번 결정으로 OPEC+의 감산 규모

는 현행 일평균 770만 배럴에서 내년 1월 720만 배

럴로 조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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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돈 풀기 영향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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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OPEC+가 다음 달 50만 배럴 증산을 합의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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